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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시험 합격의 첫 걸음, 무역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학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대학교 3학년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저의 전공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회계사/세무사를 꿈꾸거나 기업의 재무팀을 지

원하고는 합니다. 저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막연히 직업을 택할 뻔 했던 순간

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관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면서 설렘을 느꼈고,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관세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이 바로 대한상공

회의소의 “무역영어”자격시험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2018년 제35회 관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첫걸음이었기에 이번 공모

전을 통해 제가 시험을 알게된 계기와 도움을 받았던 점들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

니다.

무역영어를 시작으로 
관세사가 되기까지

박소영 / 무역영어 1급

무역영어 자격증을 알게 된 계기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무역영어”과목과 2차의 “무역실무”과목은 저의 전공에서 공

부해보지 못한 분야이다 보니 공부를 시작하는 데에 부담과 두려움이 될 수 밖에 없

었습니다. 무역의 기초에 대해 조금이나마 접해볼 기회를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중에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영어”라는 자격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인 

상태에서 무작정 관세사 1차시험부터 공부를 시작했다면 어려움을 느꼈겠지만, 무

역영어 시험에서 Incoterms를 비롯한 무역의 기초를 다지고 꾸준히 무역서신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훨씬 기초가 탄탄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3급부터 1급까지 합격의 기운은 저에게 자신감과 흥미를 심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변에서 관세사 시험 준비를 도전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역영어 시험을 먼저 준비해보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 도전, 그리고 합격까지!

저는 2년간의 수험기간 끝에 올해 관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상공회의

소 무역영어 시험이 저의 합격에 있어서 유독 의미가 있는 것은 2차시험 합격률이 

6%, 4교시 무역실무 과목의 과락비율이 약 75%라는 점 때문입니다. 올해는 예상

치 못한 출제로 답안지를 다 채우지 못한 수험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관세사 수험생들이라면 흔히 소홀히 할 수 있는 항공운임률, 환리스크 같

은 부분들이 높은 점수 비중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러한 내용들을 분명 무역영어 3교시 실무과목에서 공부했기에 기억을 되

살리며 최선을 다해 답안지를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무역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바로 관세사 시험공부로 도입할 것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저는 무역영어 공부를 고집했기에 누구보다 기초가 탄탄했고, 

올해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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